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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검찰청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홍완희)는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 사이트 관련 범죄자금을 전문적으로 세탁하는 조직을 적발하여,

현재까지 수사한 결과,

동남아 등 해외에 서버를 둔 대구경북지역 최대 성매매알선 사이트1)의

성매매업소 광고 수익금을 적법한 자금으로 위장할 목적으로,

- 유령법인 명의 대포통장으로 범죄수익금을 입금 받아 여러 차례 다른

대포통장으로 송금한 후 국내 및 해외 거래소를 통해 암호화폐를 반복

하여 매매(7억 원)하거나, 대포통장 수십개를 이용하여 정상적인 거래를

가장한 후 현금으로 인출(7억 4천만 원)하는 방법으로 불법수익금을 세

탁한 자금세탁 전문 조직원 4명을 구속 기소 하였음

해외로 도주한 공범에 대하여는 인터폴 적색수배, 여권무효화 조치

를 통해 추적 중이고, 성매매알선사이트 외 도박사이트 및 보이스피싱

범죄 관련 수익금 세탁에 대해서도 수사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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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익 전문 세탁조직 중간 수사 결과
- 지역최대 성매매알선사이트 수익금 세탁책 4명 구속기소

이 보도자료는 2022. 9. 1. 09:00에 보도하여 주시고,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소제기 후 공개의 요건 및 범위

☑ 피고인, 죄명, 공소사실요지, 공소제기일시, 공소제기방식, 수사경위, 수사상황, 범행경과및

수사의의의등(제11조제1항)

1) ‘○○○○의밤’ 사이트는 대구·경북지역 최대 규모 성매매업소 광고사이트로 ‘○○의밤’, ‘○○○밤’, 
‘밤○’ 등 이름 및 주소를 변경하며 회원제로 운영되고, 사이트에 등록된 업소에 대한 성매매 경험
후기가 1만 개가 넘으며, 6개월 기간 동안 수령한 광고비(업소당 월 10만 원에서 30만 원)는 11억 원이 
넘어 사이트에 광고된 성매매업소는 수백 개 이상으로 추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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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범행 개요

                   

  ▶ 대구·경북지역 소재 성매매업자들로부터 매월 약 10~30만 원 정도의 광고료 수수

  ▶ 불법 광고 수익(6개월 기준 11억 원 이상)은 대포통장을 거쳐 자금세탁조직에 이체됨

  ▶ 피고인들은 ① 여러 계좌로 순환 이체하여 추적 어렵게 한 다음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② 암호화폐를 매입한 다음 해외 거래소 전자지갑으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자금세탁

Ⅰ 피고인 및 공소사실 요지

A (35세)

- ’21. 10.경 B, C 등 하위 조직원들을 포섭하고, 계좌 및 휴대전화를 제공

받아 17억 8천만 원을 유령법인(회사로 등기만 되어 있고 실체는 없는 법인) 명의

대포계좌로 이체하고 300여회에 걸쳐 3억 2천만 원을 출금하고, 본인이 인출

하거나 공범으로부터 전달받은 현금에서 자신의 몫을 제한 후 성매매알선

사이트 운영자에게 전달

※ A에게 포섭된 하위 조직원 O명은 도주하여 현재 추적 중


